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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57년 미국에서 개최된 한국국보전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하여 한국국보전의 성사 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한국국보전이 마치 호놀룰루미술관장 로버트 그리핑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오인되

어 왔다. 이 전시는 그리핑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기존의 반공 정책을 수정하면서 시작

된 국무부의 사업이다. 전시 주체에 대한 오해는 한국국보전 이해에 큰 걸림돌이었다.

그리핑은 한국미술의 미국전시에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미국인이었지만, 그의 전시 구상은 

6.25 전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그리핑 주도의 한국문화재 미국전시를 한국 정부가 추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무부가 전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핑이 주도하는 전시계획은 완전히 

폐기되고, 한미 양국의 문화교류로서 국무부 주도의 ‘한국국보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국무부는 한국국보전을 통해 자유우방의 친선을 강화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이미지 창

출하고, 자국민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기를 기대했다. 한국은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이 유구

한 역사를 가진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맹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한국국보전은 그 성과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 일본에서 분리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국보전의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전시품의 선정과 도록 구성 그리고 전시

연출은 일본의 시각 안에서 작동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한국의 대표 문화재가 일본 고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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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미국 큐레이터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이러

한 상황이 감추어지고 전시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된 것은 한국국보전에 앞서 오랫동안 전개된 

전쟁기 문화재 반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주제어] 국립박물관, 김재원, 로버트 그리핑, 아델리아 홀, 호놀룰루미술관, 미 국무부

1. 머리말

1957년 12월,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을 소개하는 〈한국국보전〉1)이 미국

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한국의 주요 문화재2) 약 200점이 18개월에 

걸쳐 미국의 8개 도시를 순회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

난 신생 독립국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첫 국외 전시회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난을 겪는 한국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한국국보전을 수행한 국립박물관은 민족문화의 수호자이자 국위 

선양 기관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국보전 개최 이전까지 국립박물관은 문

화재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었다.3) 그래서 국회는 1954

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도 했다.4) 이후 미국에서 들려오는 한국국보전에 대한 호

평은 국립박물관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인식을 사라지게 했다.

이렇듯 한국국보전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박물관의 위상을 

새롭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전시 논의의 시작과 추진과정 그리고 

시대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1) 미국 전시명은 〈Masterpieces of Korean Art〉이고, 한국에서는 〈한국국보전〉으로 명명되었다. 

간혹 〈한국고대문화전〉이나 〈한국미술명품전〉으로 표기하나, 1957년 덕수궁석조전 외벽 현수

막에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으로 표기되었다. 

2) 2024년 5월부터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지만, 필자는 논문 주제의 시대성을 고려

하여 ‘문화재’로 표현하였다.

3) 「民族遺產에赤信號?」, 『경향신문』, 1952.02.04.; 〈박물관 소장 국보 해외반출의 건〉 1952.03. 

27.(제2대 국회 제1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年鑑刊行의緊急性」, 『조선일보』, 1954.9.27.; 「國

寳 健在」, 『경향신문』, 1955.05.04. 

4) 국회는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처리에 앞서 국립박물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립

박물관의 국보 관리상황 조사에 관한 결의안〉 1954.10.06.(제19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54호.)



1957년 〈한국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의 성립과정 검토   643

내용은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이 미국 연수 중 호놀룰루미술관장 로버트 그

리핑과5) 한국미술전시를 논의했으나 전쟁으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휴전 이

후 다시 제기되어 1957년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이다.6)

최근에서 와서 한국국보전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정무정

은 6.25 전쟁 이전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 논의과정을 1957년 한국국보전

의 전사(前史)로서 검토하였다.7) 그리고 전쟁 이후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8) 또 다른 논문

에서 한국국보전은 미국의 문화교류 방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9) 이광표는 3차에 걸친 국회동의요청 과정에서 문화재 국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에 초점을 두고 부산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가 한국국보

전으로 전개되는 흐름을 살펴보았다.10) 그리고 필자는 피난 문화재의 반출

지가 줄곧 호놀룰루미술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쟁기 문화재 국외반출 

논란이 한국국보전으로 일단락되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11) 이 연구

들은 6.25 전쟁으로 발생한 문화유산의 피난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

종적으로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한국국보전 자체를 주목한 연구는 아니다. 한국국보전이 언제 어

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등과 같은 기본적 사실조차도 여전히 분

명하지 않다. 그렇기에 한국국보전의 성격, 시대적 의미 등 더 깊이 있는 연

5) 로버트 그리핑(Robert P. Griffing Jr., 1914~1979)은 동아시아미술 전문가로 1947년 하와이 호

놀룰루미술관의 관장이 되었다. (Howard A. Link, Robert P. Griffing Jr.(1914~1979), Archives 

of Asia Art, Asia Society 33, 1980, pp.113-115.)

6) 문교부, 『문화재 미국전시 보고서』, 1960; 김재원, 『경복궁야화』, 탐구당, 1991; 장상훈, 「국립박물

관 아카이브 기행 28: 한국 문화재 국외 전시사업의 태동」, 『박물관신문』 제573호, 2019.

7) 정무정, 「《한국 국보전》 전사(前史): 불발된 1947년 한국미술전 계획」, 『미술사학』 47, 한국미술사

교육학회, 2024.

8) 정무정, 「한국전쟁과 국보해외소개(疏開/紹介) 그리고 록펠러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0,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0.

9) 정무정,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4,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5.

10) 이광표, 「6ㆍ25 전쟁기 ‘문화재 해외 반출’ 논란의 의미와 성과」, 『한국학연구』 67, 인하대 한국학연

구소, 2022.

11) 김현정, 「6.25 전쟁기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외반출 과정에 대한 신고찰」, 『헤리티지: 역사와 과

학』 57-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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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나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국보전 연구의 출발로서 한

국국보전이 그리핑과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존 명제부터 상세히 검토

하고자 한다. 1957년 한국국보전과 1948년 그리핑 구상의 관련성은 1954년

에 제출된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1960년 문교부가 발간한 전시 결과보고

서, 김재원의 여러 회고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김재원은 미국전시 성사에 

그리핑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12) 그래서 한국국보전에 그리핑이 중요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과연 두 사안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리핑의 역할이 강조되는 배경은 

무엇인지를 본 논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 그리핑이 김재원

을 만나 전시를 논의한 1948년부터 워싱턴에서 전시가 개최된 1957년 12월

까지 전 과정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존 명제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를 토대로 한국국보전 논의는 언제 시작되었고, 

이 사업을 이끈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

과 한국국보전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밝혀 한국국보전의 성격을 명확히 규

정하고자 한다.

2. 한국미술 미국전시의 연원

1)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 구상

(1) 그리핑의 전시계획과 문화재 피난처 제안(1948~1951)

한국미술의 미국전시 논의가 1948년 그리핑과 김재원의 만남에서 시작

되었다는 주장은 오래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정무정의 연구로 상

세히 밝혀졌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 그리핑은 1947

12) 〈문화재해외전시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에 관한건〉 1954.7.15.(국회임시회의속기록, BA0170220); 

문교부, 앞의 1960, 1쪽; 김재원, 앞의 1991, 81쪽.

13) 정무정, 앞의 2024.



1957년 〈한국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의 성립과정 검토   645

년부터 한국미술전시에 관심이 있었고, 1948년 미국 연수를 하던 김재원은 

하버드대 랭던 워너14)에게 그리핑의 의중을 들었다. 그리고 그리핑은 미군

정청에 근무했던 월터 기파드를15) 통해 김재원을 만나 한국미술전시 의사

를 전했다. 김재원이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리핑은 전시 실현 방안

을 모색했다. 당시 국무부도 그리핑의 계획을 어느 정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16) 국무부가 주관한 교육교환 프로그램에 김재원이 추천한 뉴욕대 교

수 살모니를17) 선정하여, 살모니가 한국 정부와 전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

다.18) 그리핑은 미국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고, 많은 

박물관이 이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6.25 전쟁 발발로 그리핑의 전시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면서, 그리핑의 첫 번째 시도가 좌절되었다. 

무산된 전시계획에 뒤이은 그리핑의 두 번째 행보는 한국 문화재의 피난

처 제안이었다.19) 1.4후퇴 직후 정부는 부산 피난 문화재 18,883점 전량을 

미국으로 소개(疏開)하려 했는데, 국무부는 미국 반입을 거부하며 일본 제

실박물관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피난 문화

재의 국외 소개는 중단된 듯했다.20) 이 상황에서 1951년 3월 그리핑이 갑자

기 등장해 한국의 피난문화재를 호놀룰루미술관에서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

14) 랭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는 하버드대에서 아시아미술을 전공했고 제2차 세계대

전 때 전쟁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결성된 일명 모뉴먼츠 맨(Monuments Men)으로 활약했다. 

(The 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https://www.monumentsmenfoundation.org

/warner-langdon) 도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고문으로 1946년 방한하여 호우총 발굴을 승인하

였고, 미군의 막사 건축으로 개성 만월대가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

15) 월터 기파드 (Walter D. Giffard, 1909~1965)는 미군정청 학무국에 근무했고, 경주 호우총 발굴

을 담당했다. 제대 이후 고향인 호놀룰루에서 고미술품 사업을 했다.(김재원, 앞의 1991, 111쪽)

16) Letter from Espinosa to Alfred Salmony, December 12, 1949.(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Record Group 59.)

17) 알프레드 살모니(Alfred Salmony, 1890~1958)는 동양미술사를 전공한 뉴욕대 교수로 김재원과 

1936년부터 교류가 있었다. 1950년 6월 방한하여 국립박물관에서 첫 공개 강연을 한 직후 전쟁이 

발발하여 조기 귀국했다.(김재원, 앞의 1991, 64~66쪽)

18) 「美洲에서의 韓美展」, 『조선일보』, 1950.06.20. 

19)  Letter from Honolulu Academy of Arts to William Stokes, US Political Adviser, SCAP, Mar. 

5, 1951.(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집위원회, 『한국박물관 100년사, 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박물관협회, 2009, 541쪽.)

20) Telegram from Embassy, Pusan to Secretary of State, Feb. 28, 1951.(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집

위원회,앞의 2009, 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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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1)[그림 1] 그리핑은 보관하는 동안 한국 문화재의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순회전시 계획을 워너, 유진 크네즈22)와 긴밀히 의논하고 있

었다.23) 한국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여 포장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1951년 12월에 하와이로 소개 준비가 완료되었으나,24) 최종 단계에서 실행

되지는 못했다. 

1951년 그리핑 계획은 한국의 피난 문화재 전체를 하와이로 반입하려는 

엄청난 사안이었다. 게다가 관리비용도 호놀룰루미술관이 부담하고, 김재

원을 “특별소장품 큐레이터”로 채용하겠다고 했다.25)[그림 2] 그리핑이 이

런 열의를 보인 이유는 한국 문화재의 독점적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26) 

그리핑은 워너를 통해 미국 내 학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27)[그

림 3] 한국 문화재의 호놀룰루 반입에 힘을 쏟았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을 위한 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반대로 피난 문화

재의 호놀룰루 이전은 1952년에 들어 중단되었다.28)[그림 4] 한국미술전시

를 기대한 그리핑의 두 번째 좌절이었다.

(2) 호놀룰루로 문화재 반출계획과 국회동의요청(1952~1954)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이 확실시된 1952년 7월, 정부는 그간에 그리핑과 

비공개적으로 협의하던 문화재 국외반출 문제를 국회로 가져갔다. 김재원

21) 표면적으로는 그리핑이 제안했지만, 실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그리핑에게 요청했다. Charles B. 

Fahs’ Diary, Honolulu, June 1, 1952.(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G1.2, F26/ 이하 RF_ 

RG1.2_F26)

22)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 1916~2010)는 미군정청 학무국장으로 호우총 발굴 등을 담당했다. 

이후 부산 공보원 소속으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을 지원하였다.(Eugene I. Knez, 『한 이방인

의 한국사랑』, 국립중앙박물관, 1997.)

23) Letter from Langdon Warner to Eugene I. Knez, USIS State Department, April 14, 1951.(김리

나, 「한국전쟁시기 문화재 피난사」, 『미술자료』 86, 국립중앙박물관, 2014, 188~189쪽.) 

24) 〈진열품포장완료보고의 건〉 1951.12.13.(국가기록원, BA0806538)

25) 김재원도 전쟁 중에 호놀룰루미술관에서 급여를 받으며 가족 동반으로 주요 문화재와 함께 국외

로 나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고민했고, 국민이 느낄 당혹감도 알고 있었다.(Letter from 

Langdon Warner to Eugene I. Knez, April 14, 1951.)

26) 〈한국정부와 호놀룰루예술원과의 한국문화재 임시보관에 관한 약정안 제출의 건〉 1951.12.18.

(국가기록원, BA0806539)

27) Letter from Warner to Mortimer Graves, June 23, 1951.(RF_RG1.2_F25)

28) Excerpt from Charles B. Fahs’ Diary, April 12, 1952.(RF_RG1.2_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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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고에 따르면, 전쟁 위기 속에서 문화재를 국외 소개하려 했을 때 호놀

룰루미술관이 보관처 제공을 제안하자 정부는 국민 정서와 공산진영의 비

난을 우려하여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전황이 호전되면서 정부가 호놀

룰루로 반출계획을 자진 철회하였고 했다.29)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

다. 정부는 국회동의요청이 법적 규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목적을 

소개에서 전시로 바꾸어가며 약 3년에 걸쳐 총 3차례나 추진했다.

1952년 7월, 정부는 피난 문화재 국외 반출을 위해 제1차 국회동의요청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내용은 1951년의 호놀룰루미술관으로 소개계획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핑의 1951년 제안이 한국 정부에 의해 1952년

에 재추진된 것이다. 제1차 동의요청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그리핑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시가 실행될 것이라 믿었다.30) 그러나 제1차 

국회동의요청은 반출목적의 모호성, 국민의 동요 등을 이유로 1953년 5월

에 부결되었다. 이로써 그리핑의 계획은 세 번째 중단되었다. 

1953년 6월 제출된 제2차 국회동의요청은 반출목적이 ‘미국 내 순회전시’

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그런데 전시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호놀룰루미술관

이었다. 즉 그리핑에게 한국문화재의 미국 순회전시를 맡긴다는 계획이었

다. 그러나 제2차 국회동의요청안도 1953년 12월 회기 종료로 부결되면서, 

그리핑의 전시계획은 네 번째 중단을 맞았다.

3차 국회동의요청안 제출은 제2차 부결 이후에 그리핑이 직접 나선 결과

이다. 그리핑은 1954년 2월 김재원에게 이승만 대통령과의 접견을 부탁하

여31)[그림 5] 1954년 4월에 실제 성사되었다.32) 그 결과로서 그리핑 주도의 

미국순회 전시계획인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1954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심의되는 동안에 정부는 전시 파

트너를 그리핑에서 국무부로 바꾸었다. 그래서 1955년 4월 국회를 통과했

29) 김재원, 『여당수필집』, 탐구당, 1973, 282쪽; 김재원, 앞의 1991, 78~82쪽.

30) Excerpt from Robert Griffing‘s Letter to Charles B. Fahs, Sept. 15, 1952. (RF_RG1.2_F26) 

31) Letter from Chewon Kim to Robert Griffing, February 28, 1954.(장상훈, 『김재원 국립박물관 

초대 관장 영문편지』, 국립중앙박물관, 2019, 52쪽.)

32) 「이 대통령을 예방－하와이博物館長 그氏等 來韓」, 『조선일보』, 195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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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그리핑의 전시계획이 이미 폐기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그리핑은 다

섯 번째 중단을 경험했다. 

이상과 같이 그리핑은 1948년부터 5차례이나 한국 문화재의 미국전시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현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2) 미 국무부의 한국미술 전시 추진 배경 

(1) 국무부의 입장 변화(1953.10 ~1954.10)

제3차 국회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무부가 이제는 전시사업의 주

체가 되었다. 그간 피난 문화재 국외 반출에서 실제적 난관은 국무부의 반대였

다. 국무회의에서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 반출을 ‘미 국무부의 반대를 물리

치고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사안으로 의결할 정도였다.33)[그림6] 이런 국무

부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1953년 10월 국무부가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 

보낸 문서에서 확인된다.34) 국무부는 아델리아 홀35)이 준비하는 한국 고미술 

전시와 고건축사진전에 UNKRA의 참여를 요청했다.[그림 7] 

국무부는 미국의 주요 박물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산진영으로부터 

비난의 소지가 없으며 재원 마련에 부담이 없는 한국미술전시를 염두에 두

었다. 그래서 홀과 UNKRA의 에블린 맥퀸36)은 한국에서 주요 문화재 50점

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미국 박물관에서 대여한 소규모의 전시를 구상했다. 

소량 문화재 국외 반출은 한국 국회의 승인도 가능하고, 한국인도 환영할 것

33) 〈국무회의 제출 안건 처리 현황 통지의 건〉 1952.09.23.(국가기록원, BA0806540)

34) 〈Recommendation for an Exhibition of Korean Architecture and Antiquities〉 1953.10.5.(국

가기록원, DTA0000040)

35) 아델리아 홀(Ardelia R. Hall, 1899~1979)은 아시아미술을 전공한 모뉴먼츠 맨(Monuments Men)

의 일원이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는 미 국무부에 근무하며 전쟁지역의 약탈문화재 반환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홀의 업적을 기리는 ‘아델리아 홀 컬렉션’이 별도로 마

련되어 있다. (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36) 에블린 맥퀸(Evelyn B. McCune, 1907~2012)은 감리교 선교사의 딸로 평양에서 태어났다. 아시

아 역사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살려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한 모뉴먼츠 맨의 일원이

다. 1951년 미의회 도서관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전쟁피해 도서와 문화재를 조사했고, 1953

년부터 1954년까지 UNKRA에서 근무했다.(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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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했다.37) 

김재원은 국무부의 이런 기조 변화를 알았고, 1954년 2월 그리핑에게 이

를 알렸다.38) 그런데 그리핑의 구상은 국무부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여전

히 한국 피난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로 가져와 연구하려고 했다. 게다가 그

리핑 입장에서 국무부의 관심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했다. 이에 

1954년 4월 그리핑은 급히 이승만 대통령을 접견하여 전시에서 자신의 입지

를 공고히 했고, 그 결과로서 그리핑 주도의 전시계획인 제3차 국회동의요청

안이 마련되었다. 그리핑과 김재원은 전시 성사를 확신하며,39)[그림 8] 미국

의 주요 박물관에 자신이 주도하는 전시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40)[그림 9]

하지만 국무부는 사립박물관장인 그리핑이 전시를 주도하면 미국 내 박

물관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파드를 동행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는 그리핑의 행보와 한국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했

다.41) 그러면서 UNKRA 그리고 주한미대사관과 함께 한국미술 전시를 논

의하고 있었다.

(2) 아델리아 홀의 방한과 그리핑 주도권의 상실(1954.10 ~1955.4)

국무부의 전시 준비는 아델리아 홀의 한국 파견으로 시작되었다. 홀은 전

시기획안을 가지고 1954년 10월 방한하여 약 2개월간 머무르며 이승만 대

통령과 관료들을 만나서 미국에서 문화재 전시와 고건축사진전을 협의했

다. 그리고 여러 문화 유적지를 실제 답사를 하면서 전시에 대한 윤곽도 잡

고, 고건축을 촬영했다.42) 홀의 방한 이전 UNKRA의 맥퀸도 프란체스카 영

37)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Vincent Bruno, April 14, 1954. (RF_RG1.2_F27)

38) Letter from Chewon Kim to Robert Griffing, February 28, 1954. (장상훈, 앞의 2019, 52쪽)

39) 김재원도 호놀룰루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족 동반으로 호놀룰루에 가기 위해서 의사인 아

내의 호놀룰루 거주권 확보에 나섰다.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Chewon Kim, May 3, 

1954.(RF_RG 12, F-L)

40) Letter from Richard K. Puller to Ardelia R. Hall, September 23, 1955.

(Internal_economic,_industrial_and_social_affairs___fine_arts_1, 국회전자도서관/이하 

Internal_1)

41)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Vincent Bruno, April 14, 1954.(RF_RG1.2_F27)

42)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Captain Posner, March 3, 1955.(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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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몇 차례 만나서 전시를 논의했었다.43) 

홀이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4) 한국 정부가 주요 문화재 100여 점을 

약 1년간 미국에 대여해 주면, 미국 5~6개 주요 박물관과 협력하여 순회전

시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종료 이후 서울에서 다시 반환기념전시회를 

열고, 한국어 특별판 도록의 발간계획도 있었다. 고건축사진전은 사진을 복

제하여 여러 장소로 순회할 수 있어 문화재 전시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시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널리 알려지면,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홀의 제안을 크게 환영하며, 이

런 전시가 일본보다 먼저 개최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45) 

한국의 호의적 반응에 국무부는 홀이 체류하는 동안, 한국 정부가 정식으

로 국무부에 전시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46) 하지만 사사오입 개헌 파동 

여파로 1954년 11월 이후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의 심의가 중단되면서 전시 

협의도 진척되지 못했다. 게다가 1954년 12월 부산 용두산 대화재로 역대 

왕들의 어진과 어필, 궁중 일기 등 주요 문화재 상당수가 소실되면서,47) 문화

재 관리에 소홀한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논의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다.48) 한국 국회의 승인을 기다렸던 국

무부는 미국에서 개최된 여러 나라 국제 전시회의 공식 카탈로그를 주한미

대사관에 보내어 한국 정부가 국회 설득에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한국 상황

을 지켜보고 있었다.49)

홀의 방한 결과보고서가 국무부에 제출된 시점인 1955년 4월, 중단되었

43) Letter from Evelyn McCune to Charles B. Fahs, March 15, 1955(정무정, 앞의 2020, 22쪽.) 

44) 〈GENERAL REPORT OF MISSION TO KOREA BY THE ARTS AND MONUMENTS ADVIS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April 12, 1955.(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기념한 1953년 〈일본 회화와 조각〉 전시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

래서 정부도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고, 한국국보전이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46) Letter from The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merican Embassy, 

Seoul, January 5, 1955.(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47) 「재로化한 國寳」, 『경향신문』, 1955.01.06. 

48) 「國寶를海外에搬出말라」, 『동아일보』, 1954.12.04.; 「겨레의자랑危機에」, 『동아일보』, 1955.01.10.

49) 〈The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as an Expression of Friendship and Gratitude〉 January 12, 

1955.(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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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심의가 갑자기 재개되었다.50) 국회 심의에서 문

교부 장관은 미국 민간인이 아닌 미국 정부와 전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

다.51) 그리고 국무부에서 제공한 카탈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재 

전시가 ‘문화외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52)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1955

년 4월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고, 이로써 한국미술의 미국 전시회는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 사업이 되었다. 

그간 그리핑과 협의를 진행해 온 김재원은 전시의 주체가 국무부로 전환

된 상황에 당혹했고, 이 사실을 그리핑에게 바로 알리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리핑이 제3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듣고 1955년 7월 김재원에게 낙담한 

자신의 심정을 격하게 토로하였다.53)[그림 10] 김재원은 홀의 방한으로 한

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직접 전시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알렸다.54)[그림 11] 

이렇게 해서 1948년부터 오랫동안 한국문화재의 국외반출 그리고 미국

전시를 주도했던 그리핑의 입지가 붕괴되었다. 이제는 그리핑이 홀에게 전

시에 관하여 문의해야하는 입장이 되었다.55)[그림 12]

3. 국무부의 전시 진행 과정 

1) 아델리아 홀의 전시기획

(1) 전시기본계획 수립 (1955.5.~1956.4.)

국회 승인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공식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

시주관 기관, 전시장소와 전시 기간을 미국의 결정에 맡기되, 미해군 함정으

50) 〈문화재해외전시에관한동의안상정요청에관한건〉 1955.04.07.(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

51) 〈문화재 국외전시 동의안〉 1955.4.22.(제2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33호)

52)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1955.04.25.(제2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35호)

53)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July 20, 1955.(장상훈, 앞의 2019, 68쪽)

54) Letter from Chewon Kim to  Robert Griffing, August 31, 1955.(장상훈, 앞의 2019, 73쪽)

55)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Robert Griffing, April 17, 1956.(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52   한국학연구 제74집

로 전시품 수송을 요청했다.56) 그러나 국무부는 3개월이 지난 1955년 9월

에도 여전히 한국에 답을 하지 않았다.57) 이런 표면적 상황과 달리, 홀은 전

시 기본 방향, 전시개최지, 전시협약, 운송 등 전시 전반을 구체화하고 있었

다. 다만 한국 국립박물관에서 전시 예정 목록과 사진을 받아서 카탈로그를 

만들어 순회전시에 참여할 미국 박물관과 교섭하려 했으나, 1956년 1월에

도 목록을 받지 못해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었다.58) 한국 고건축사진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1955년 11월에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막했다.59) 

1956년 3월, 홀의 전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60)[그림 13] 핵

심 내용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후원하고 한국 국립박물관과 미국 6개 도시의 

박물관들이 협약을 통해서 1957년부터 약 1년 동안 순회전시 계획이다. 워

싱턴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가 전시개최지 박물관을 대

표하여 전시를 주관하고, 내셔널 갤러리에서 전시 개막을 예정했다. 약 3만 

달러로 추정되는 전시 비용은 개최지 6개 박물관에서 각 5천 달러씩 부담하

고, 전시품 선정위원회의 방한 비용은 록펠러재단 그리고 한국 측 관리자의 

방미 비용은 국무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956년 4월, 내셔널 갤러리가 홀의 

계획에 동의하면서 한국문화재의 미국전시 사업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2) 미국 박물관장위원회 구성과 전시협약 (1956.5~1956.9)

1956년 5월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전시 제안을 6개 박물관에 알리며, 

공식적인 협의에 들어갔다.61) 이 전시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공식적인 문

화교류 사업으로서 1951년 개인 수집자가 제안한 한국미술전시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최지는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메트

로폴리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미네아폴리스미술관, 샌프란시스코박물

56) 「安全保障策을 照會 國寳海外展示 問題」, 『경향신문』, 1955.06.04

57) 「壇上壇下」, 『동아일보』, 1955.09.04.

58) Letter from Pyo Wook Han to President Rhee, Dec. 15, 1955.(국가기록원, BA0170220)

59) 〈Pentagon’s Exhibit with Photographs of Korean Temples and Art Objects〉, 1955.11.9.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0)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John Walker, March 15, 1955.(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1) Letter from K. Allen Lightner, Jr. to David B. Finley, May 15, 1956.(Internal_2, 국회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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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그리고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확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개최지 박물관 관

계자의 모뉴먼츠 맨(Monuments Men) 활동 이력 여부였다.62)

1956년 6월 8일, 국무부 주최로 한국 문화재의 미국전시에 관련된 기관

이 모여서 첫 공식회의를 했다.63) 전시를 주관하는 내셔널 갤러리 관장이 

한국 문화재 대여 전시의 절차를 설명하고, 홀이 작성한 전시협정서 초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기관들이 이 계획에 동의하면 박물관장위원회

(committee of museum directors)를 구성하여 전시 일정과 예산을 편성하

고,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국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상의 전시품을 출품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시 진행

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 기간에 대해 미국 측은 1년으로 

부족하므로 18개월로 연장을 요청했으나 합의되지는 못했다. 1956년 9월

에 미국 전문가가 한국에 가서 전시품을 선정하고, 1957년 봄에 전시품을 미

국으로 운송하여 1957년 10월 워싱턴에서 개막에 합의했다. 보험은 한국 정

부가 가입하되, 총 12,000달러로 추산되는 보험료를 개최지 박물관이 각 

2,000달러씩 부담하기로 했다.

6월 8일 공식회의 이후, 전시개최지 6개 박물관은 내셔널 갤러리 관장을 

대표로 하는 박물관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56년 7월 말 박물관장위원회

는 ‘전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협약안을 수정하여 한국 정부에 보

냈다.64) 그리고 로버트 그리핑,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프리스트(Alan Priest)

와 보스턴미술관 로버트 페인(Robert T. Paine)을 전시품선정위원으로 임

명하고 1956년 9월 한국 파견을 결정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전시협정안을 받은 문교부는 1956년 8월 말 문화재해외

전시위원회를 개최해 내용을 검토했다. 미국 측의 2년 전시 요구에 문화재해

외전시위원회는 국회 승인 조건대로 1년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미 해군에 

62) Letter from K.Allen Lightner, Jr. to David B, Finley, May 15, 1956. (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3) 〈REPORT OF MEETING, JUNE 8, 1956, DEPARTMENT OF STATE, ON THE LOAN 

EXHIBITION OP KOREAN NATIONAL TREASURES〉 1956.6.14.(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64) Letter from John Walker to Pyo Wook Han, July 31, 1956.(Internal_2, 국회전자도서관)



654   한국학연구 제74집

의한 전시품 운송과 전시 종료 즉시 반환만을 추가한 수정안을 1956년 9월 

미국에 다시 보냈다.65) 총 전시기간은 첫 회의 때부터 이견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김재원은 미국 측이 전시 기간을 2년으로 고집하지 않도록 그리핑에

게 별도로 부탁하기도 했다.66)

1957년 2월 7일에 전문 16조의 협정서가 최종 완성되며, 한국미술 미국전

시(이하 ‘한국국보전’)의 큰 틀이 확정되었다. 시애틀미술관과 LA 카운티미

술관이 추가되어 전시개최지는 총 8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총 전시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정리되었다. 1957년 5월에 개최지 박물관이 

서명을 완료하며 전시 협정은 마무리되었다.67)

2) 미국 박물관장위원회의 전시 준비 

(1) 미국적 시각에서 전시품 선정(1956.9~1957.2)

전시기획에서 홀이 각별하게 신경을 쓴 부분은 전시품이었다. 최상의 전

시품으로 미국 주요 박물관의 지지와 관심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연대가 이

르고,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최상의 전시품 특히 불상 등 불교 미술품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경우 최상이 아닌 전시품을 출품하려 하

여 거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였다.68) 

이 전시회는 한국의 국립박물관과 미국 개최지 박물관들의 공동 전시이

고, 따라서 공동위원회에서 전시품을 선정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그리핑, 

프리스트, 페인이 전시품선정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리핑은 고미술상 

기파드의 동행을 고집하다가 사퇴하였다.69) 그래서 미국 측 위원으로 페인

과 프리스트, 한국 측에서는 김상기, 손재형, 오종식, 이병도, 전형필 등 문

65) 「반출에 앞서 전시, 고미술품 관계위서 결정」, 『조선일보』, 1956.9.5. 

66)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August 20, 1956.(장상훈, 앞의 2019, 139쪽)

67)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May 21, 1957.(장상훈, 앞의 2019, 176쪽)

68) Letter from Pyo Wook Han to President Syngman Rhee, Dec. 15, 1955.(국가기록원, BA0170220)

69) Letter from Department of State to Embassy Seoul, September 13, 1956.(Internal_2, 국회전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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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해외전시위원이 다수 포함된 1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70) 

미국 측 선정위원의 방한 이전에 문화재해외전시위원회가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 소장품 306점을 미리 선정해 두었지만,71) 미국 측에서는 개인 

소장품과 사찰의 불상까지도 요구했다.72) 한국 위원들은 고려 불화와 조선

시대 초상화, 산수화, 서예 등의 포함을 주장했으나, 프리스트와 페인은 한국 

회화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73) 불

국사의 대형 불상은 사유재산이라 한국 정부가 출품을 결정할 수 없는 전시

품인데도 끝까지 고집하였다.74) 결국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전시품 

201점이75) 1956년 11월 말에 미국 박물관장위원회에 보고하였다.76) 

 

70) 문교부, 앞의 1960, 11쪽.

71) 「華府 等地서 展示, 明年 十月부터 우리 文化財」, 『조선일보』, 1956.7.22.

72) 「一九九點을最終選定」, 『조선일보』 1956.10.17.

73) Robert T. Paine. Jr., “Exhibition of Korea Art”,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No.56-303, Museum of Fine Arts, 1958, pp.18-29.

74) 미국 반출이 임박한 1957년 5월에 불교계가 문교부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철회되었

고,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도 보고될 정도였다.(「해외전시국보반출에 말썽」, 『한국일보』, 1957. 

5.24.)

75) 「이백일점을 선정」, 『조선일보』, 1956.10.13. 

76) Letter from Ardelia R. Hall to John Walker, Nov. 26, 1956.(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종류

소장처
회화 조각 금속공예 도자기 토기 와당 계

국립박물관 7 11 8 42(41) 6 6(5) 80(78)

미국 소개품 2 10 1 13

경주분관 1 1 2

덕수궁미술관 12(14) 10(11) 53(49) 3 78(77)

기독교박물관 1 1

전형필 10 8 18

손재형 4 4 8

불국사 2(0) 2(0)

계 33 25 18 107 11 7 201 

표 1. 전시품선정위원회의 선정현황(조선일보, 1956.10.13.) * ( )은 최종 전시품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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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선정과정에서 미국 측의 독선적이고 배타적 태도로 양측 간에 갈

등은 매우 심각했으며,77) 한국 측 위원들은 한국문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구

성이 아니라고 분노했다.78) 이들의 독단적 태도는 한국이 최고의 미술품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한국국보전의 모델인 1953년 〈일본 회화와 조각; 6세기~19세기〉 전시 준비 

때 일본은 미국의 전시 제안에 마지못해서 응하며, 일부러 국보급을 제외하

고 평범한 미술품을 내놓았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을 압박하여 결국에는 그

들이 원하는 최고의 목록을 받아냈다.79) 미국 측 선정위원들은 일본과 달

리, 한국 측이 최상의 전시품을 미리 선정해 두었고 정부가 나서서 선정위원

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한다.80) 

(2) 전시 준비의 난맥상

전시품 선정 이후 도록 원고, 사진 촬영, 운송 포장 등에서도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다. 박물관장위원회는 도록 원고를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의 일본미술 전공자 필립 스턴(Harold Philip. Stern)에게 맡기기로 결정

하였다.81) 스턴은 1957년 4월에 방한하여 초안을 작성했고, 김재원은 스턴

의 원고를 아리미츠 교이치82)에게 감수를 맡길지를 그리핑과 상의하기도 했

다.83) 도록의 한국 역사 개요는 주한미대사관의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77) 이 논란에 대해 페인도 관련 논문을 통해 자신의 선정 기준을 해명하기도 했다. 

78) 김재원, 앞의 1992, 140쪽; 김재원, 앞의 1991, 115~116쪽.

79) Warren I. Cohen, East Asian Art and American Culture, Columbia University, 1992, 

pp.140~141.

80) 프리스트와 페인은 박물관 소장품이 포장된 채 부산에 있다는 것도, 남북 분단으로 북한 문화재

가 남한에 없다는 것도 한국에 와서 알았다. 게다가 최상의 전시품을 마음껏 선정할 수 있었던 이

유가 이승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대통령을 예방 후 깨달았다. Robert T. Paine. Jr., 

“Exhibition of Korea Art”,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No. 56-303, Museum of Fine 

Arts, 1958, pp.8~29.

81) Letter from Marcus W. Scherbacher to Ardelia R. Hall, January 23, 1957.(Internal_1, 국회전자

도서관)

82) 아리미츠 교이치(有光敎一, 1907~2011)는 1941년부터 해방까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했

다. 미군정청에서 특별고문으로 채용되어 1945년 국립박물관 개관과 1946년 호우총 발굴을 주도

했다.(김재원, 앞의 1991, 50쪽)

83)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April 29, 1957.(장상훈, 앞의 2019,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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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erson)이 맡았고,84) 페인 책임 하에 전시 도록인 『Masterpieces of 

Korean Art』가 발간되었다.

도록 제작에서 난제는 사진 촬영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서 사진 촬

영하기를 원했으나,85) 국립박물관은 고미술품을 촬영할 수 있는 전문적 촬

영 장비나 인력이 없었다. 그리핑은 사진 촬영을 명분으로 전시품을 호놀룰

루로 우선 반입하고, 나아가 호놀룰루에서 전시를 개막하고자 애썼다.86) 주

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전시품을 촬영하였으나, 미

국에서 재촬영하였다.87) 

전시 비용도 문제였다. 미군이 포장 재료를 제공하고, 호놀룰루미술관이 

포장 전문가를 파견했으나 그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였다. 비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험료였다. 8개 참여 박물관이 한국 박물관에 2,000달러씩 지

급하면 한국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보험료가 32,000

달러에 달했으나 미국 박물관들은 2,000달러씩 총 16,000달러만을 부담하

고, 나머지 16,000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했다. 이 금액은 1957년도 

국립박물관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여서,88) 정부는 1957

년 6월에서야 예비비로 보험료를 겨우 확보했다.89) 

1957년 8월 말 전시품은 미해군 함선에 선적되었고, 1950년 7월에 미국 

소개된 경주분관 소장품 15점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추가로 싣고 1957년 9월 

30일 내셔널 갤러리 수장고에 들어갔다.90) 한국국보전의 한 중요한 과정이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84) 〈Permission for Gregory Henderson to Serve as Member of the Catalogue Committee for the 

Visiting Korean Exhibition〉 1957.7.31.(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85)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Oct 30, 1956.(장상훈, 앞의 2019, 146쪽)

86)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Dec 6, 1956.(장상훈, 앞의 2019, 148쪽)

87) 김재원, 앞의 1991, 118쪽.

88) 이구열, 『한국문화재비화』, 한국미술출판사, 1973, 480쪽.

89) 〈문교부소관 해외전시경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 1957.6.17.(국가기록원, 

BA0085177)

90) 〈해외전시국보수송에 관한 건〉 1957.10.3.(국가기록원, BA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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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의 〈한국국보전〉 개막

(1) 국내 사전공개 〈해외전시 한국국보전〉

전시품이 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내 사전 공개였

다. 국회의 승인 조건이며, 문화재해외전시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91) 국립

박물관은 1957년 5월 10일에 덕수궁석조전의 7개 전시실을 다 사용하여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을 열었다.92) 이 전시를 기념하여 고미술품해외전

시위원회는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93) 

언론들은 전시 개막 전부터 호의적인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94) 관람객이 11

만 명에 달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문화재 국외 반출에 대한 그간의 의혹이 

한국문화의 국외 선전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다.

〈해외전시 한국국보전〉를 본 인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은 

미국에 한국 문화가 소개(紹介)되는 점을 크게 의미 부여하며, 미국이 한국

을 재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했다.95) 그런 차원에서 한국문화를 제대로 보여

주려면 더 많은 국보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다른 의견은 전시

품의 구성과 수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적 시각으로 선정되어 한

국의 고유한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 

선정위원의 독단적 전시품 선정의 문제점이 다시 거론되었다. 그러나 전반

적 분위기는 미국전시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무엇보다도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립박물관 

최초의 대규모 특별전시라는 점이다. 국립박물관은 1945년 경복궁에서 개

관한 이후 1950년 부산 피난, 1953년 남산 분관으로 퇴출 그리고 1954년 덕

수궁석조전으로 이전 등 여러 사유로 미국전시를 추진하던 1955년 4월에도 

여전히 상설전시조차 열지 못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91) 「반출에 앞서 전시, 고미술품 관계위서 결정」, 『조선일보』, 1956.9.5. 

92) 「현란한 민족예술의 제전 해외전시국보전에 붙여」, 『경향신문』, 1957.5.21. 

93) 고미술품해외전시위원회,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세계일보사 인쇄부, 1957.5. 

94) 조선일보는 전시 개최 이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보였고, 개막 이후 거의 연일 보도했다. 

95) 「海外展示古美術展覽會開催에 際하여」, 『조선일보』, 195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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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그렇기에 〈해외전시 한국국보전〉은 비록 미국전시에 앞선 사전 공

개 행사지만, 국립박물관 탄생 이후 처음으로 최상의 전시품을 한자리에 모

은 뜻깊은 특별전이었다. 

(2) 미국 순회전시 〈한국국보전(Masterpieces of Korean Art)〉

한국 문화재의 첫 국외전시 〈Masterpieces of Korean Art〉가 1957년 12

월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신생 독립국 한국 문화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를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운 모든 미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

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 대중이 서구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예술의 다

양성과 독창성을 발견하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96)

한국국보전의 첫 개최지인 내셔널 갤러리는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디자이너에게 전시연출을 맡겼다. 난초와 자갈 그리고 조명 등 소품을 

활용하여 동양의 앞마당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97) 등 역사적 맥락이나 연대

기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그저 미적 감각에 맞추었다. 미국 큐레이터들은 한국

국보전을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한국예술의 독창성을 미국인에게 보여

주려고 한 것이다. 이에 비하면 도록은 한국문화에 대한 연대기적 이해를 제공

하려 했고, 일본에서 분리된 독립국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국국보전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대단히 호의적이었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개막식은 신문의 1면 머리기사로 소개되었다. 특히 뉴욕타임즈

는 한국국보전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전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98) 미국공보원(USIS)은 〈한국국보전〉이 서구에 처음으로 소개

되는 한국문화 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10분 내외의 영상물로 제작하였

다.99) 이외에도 공연과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국보전이 미국 국민에

게 소개되었다.

96) National Gallery of Art, Masterpieces of Korean Art , Washington, 1957.

97) National Gallery of Art(www.nga.gov/exhibitions/1957/korean.html)

98) Hahn, op. cit., p.151.

99) USIS, 〈KOREAN ART MASTERPIECES〉, NARA, 1957.(고려대 한국근현대사영상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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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도 미국 현지 반응과 진행 상황을 국내에 주기적으로 전했다.100) 

주된 기조는 한국문화에 대한 찬사이고, 그 성과는 ‘국제이해 증진’이었다. 

또한 ‘전쟁’과 ‘폐허’로 굳어진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리고 한국인들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한국국보전〉이 개

최되었고, 또 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 환호했다. 

1959년 6월, 호놀룰루미술관을 끝으로 1년 6개월의 한국국보전은 막을 

내렸다. 국무부는 전시 종료 이후 전시품이 한국에 무사히 반환되었다는 것

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대여 전시품이 안전하게 반환되는 과정을 촬영하여 

부산 USIS에서 적절히 홍보할 것을 주한미대사관에 지시했다. 대여 전시의 

성공을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난과 비판에 대비하여 기록

물을 남겨두려는 의도였다.101) 1959년 7월에 전시품이 무사히 돌아오면

서102) 첫 국외 전시는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100) 「우리國寳展示會開幕特別展示엔 萬餘賓客招待」, 『조선일보』, 1957.12.17.; 「盛况이룬國寳展

示「워싱톤」에서」, 『조선일보』, 1958.01.08.; 「紐育人의 韓國古美術觀」, 『조선일보』, 1958.04.11. 

101) 〈Return of “Masterpieces of Korea Art”〉, 1959.6.16.(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102) 문교부는 〈한국국보전〉 전시품이 국내 반입될 때 1950년 7월에 미국으로 소개된 경주분관품도 

함께 반입하려고 했으나, 한미 양측의 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이때 돌아오지 못했다. 이듬해인 

1960년 1월에 경주분관 소개품 46상자가 반입되며 9년 반이 지나서 소개가 종결되었다.(「還國

措置에難色」, 『동아일보』, 1959.9.26.); 「避難國寶10年만에 還鄕「산디아고」港을 出發」, 『조선

일보』, 1960.01.29.)

내셔널 갤러리 전시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전시

표 2. 〈한국국보전〉 전시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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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국보전에 대한 고찰

1) 그리핑과 한국국보전의 관계

한국국보전은 각인된 성과에 비해 그 내용과 성격이 모호하다. 특히 1948

년 그리핑의 계획을 한국국보전의 출발로 인식되는 부분이 그러하다. 사실 

1948년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계획과 한미 양국 차원의 1957년 한국국보

전은 완전히 별개 사안이다. 그런데 그리핑의 한국미술 전시계획이 한국국

보전의 연원처럼 거론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리핑은 한국미술의 미국전시를 구상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1948

년 당시 국립박물관장 김재원도 그리핑의 계획에 찬성했고, 양국 정부도 그

리핑의 전시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사업의 주체는 양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 그리핑이었다. 호놀룰루미술관을 환태평양 국가 간 

순회전시 유통의 구심점으로 만들려는103) 그리핑의 구상에서 비롯된 한국

미술전시였다. 6.25 전쟁 발발로 전시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그리핑의 전시

계획은 종결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핑의 전시 구상이 다시 거론된 것은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

로 반출 문제와 3차에 걸친 국회동의요청 때문이다. 정부는 그리핑이 관장

으로 있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부산 피난 문화재를 소개하려다가 그리핑이 

주도하는 미국전시로 계획을 바꾸었고, 이를 위해 3차에 걸쳐 국회동의요청 

절차를 밟았다. 그렇기에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개최

된 1957년 한국국보전이 그리핑의 전시계획으로 보인 것이다.

그리핑과 한국국보전에 관한 오해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제1차부터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제출되던 1954년 6월까지는 그리핑이 주도하는 

미국전시 계획이 맞다. 하지만 1954년 10월 홀의 방한 이후 전시의 주체가 

국무부로 바뀌었다. 1955년 4월 국회가 승인했을 때 미국 전시는 그리핑이 

103) 정무정, 앞의 2024,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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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국무부가 새롭게 시작한 국무부의 사업이었다. 지금까지 국립박물관

의 역사에서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와 국회동의요청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

던 그리핑에 관한 부분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리핑의 1948

년 전시 구상, 1954년 그리핑을 위한 제3차 국회동의요청안 제출, 1955년 제

3차 국회동의요청안 통과 그리고 1957년 한국국보전 개최라는 일련의 사건

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만 해석되면서 한국국보전이 그리핑에 의해 시

작되었다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국보전과 그리핑에 관한 왜곡의 또 다른 배경은 한국 정부와 그리핑

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리핑은 1948년 김재원과 전시 논의를 하면서 한

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전쟁기 피난 문화재의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와 

국회동의요청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핑은 한국 정부와 신뢰 관계가 더욱 공

고해졌다. 그렇기에 비록 그리핑이 아닌 국무부가 한국국보전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그리핑의 요구가 국무부에 어느 정도 수용되도록 애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은 전시의 주체가 국무부로 완전히 전환된 직후부터 확인된다. 

1955년 7월 그리핑은 국무부의 홀이 호놀룰루미술관을 개최지에 포함해 줄

지를 걱정하는 위치였고, 호놀룰루미술관은 개최지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

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놀룰루미술관은 홀의 전시기획 초반부터 

개최지에 포함되었다.104) 그리고 1955년 8월 홀은 미국전시에 앞서 한국문

화재를 호놀룰루미술관에서 보존처리를 한다면 록펠러재단의 지원이 가능

한지를 알아보았다.105) 이것도 한국 문화재를 호놀룰루로 먼저 가져가려고 

그리핑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56년 6월 국무부 주최의 첫 공식회의에서 그리핑은 한국 정부와 특별

한 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 정부와 이미 합의했다며 전시품

을 우선 호놀룰루미술관으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106) 이외에도 그리핑

104) 6개 개최 협의기관 중 호놀룰루미술관을 제외한 5개 박물관의 관장 또는 주요 관계자는 모뉴먼츠 

맨의 일원이었다. 

105) Charles B. Fahs’ Interview with Ardelia Hall, August 30, 1955.(정무정, 앞의 2020, 23쪽)

106) 〈REPORT OF MEETING, JUNE 8, 1956, DEPARTMENT OF STATE, ON TH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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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품 선정위원회에 포함되고, 국무부와 박물관장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파드를 전시품 선정에 동행하려고 하고,107) 호놀룰루에서 한국

국보전 개막을 주장한 것은108) 한국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한국국보전의 한국 측 실무자인 김재원도 순회전시 기간 조율, 전시품 구성, 

전시품 촬영과 포장, 도록 원고 작성 등 전시 진행 전반을 그리핑과 별도로 

논의했다.109)[그림 14, 15] 즉 그리핑은 한국과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국보전에 직간접으로 계속 관여했고, 한국 정부 혹은 좁게 봐서 김재원이 비

공식적으로 그리핑의 관여를 일정 정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국보전에서 그리핑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전쟁기 피난문화재의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별

개의 두 사안의 전개가 시간상 일부 겹치면서 생긴 오해의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그리핑의 직간접 관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2) 냉전기 미국의 대외공보정책, 한국국보전 

한국국보전은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무부에 전시를 제안했지만, 실

제는 국무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무부의 사업이다. 한국국보전의 기획자

인 홀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이고 풍부한 예술적 전통을 가진 국가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국보전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가 깊어지고 아시

아미술에 대한 학계와 대중의 지식 제고를 기대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공산진영의 ‘약탈자’라는 비난을 우려하여 한국문화재

의 미국 반입을 반대했다. 그런데 1953년 후반기 들어 국무부의 기조에 변

화가 일었다. 휴전으로 한반도 정세가 바뀐 영향도 있지만, 한국전쟁의 종

EXHIBITION OP KOREAN NATIONAL TREASURES 〉, 1956.6.14.(Internal_1, 국회전자도서관)

107)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embassy SEOUL, September 11, 1956. (Internal_2, 

국회전자도서관)

108) 국제교류의 순회전시는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개막이 통상적 관례였다.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Dec 6, 1956.(장상훈, 앞의 2019, 148쪽)

109)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October 17, 1956.(장상훈, 앞의 2019, 144쪽); 

Letter from Robert Griffing to Chewon Kim, Dec 6, 1956.(장상훈, 앞의 2019,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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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약속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존의 반공 정책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냉전체제에서 자유우방의 친선 강화 그리

고 문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이미지 창출을 새로운 대외공보정책으로 삼았

다.110) 한국국보전은 이런 기조 변화의 산물이다.

문화예술이 반공 선전과 국가의 이미지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

이 1953년 개최된 〈일본 회화와 조각〉 전시에서 확인되었다.111) 냉전기 미

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계기로 일본이 미국의 새로운 우방으

로 인식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적대감 완화가 중

요했다. 그래서 1953년 5개 도시를 순회하는 일본미술 전시회가 개최되었

고, 이후 미국 내에서 반일 감정과 편견이 급격히 완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

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동맹이라는 인식이 형성

되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 개선도 시급했다. 한국전

쟁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동아시아 

냉전의 보루인 한국을 미국인들이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

문이다. 그래서 국무부는 한국의 최고 미술품 전시로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

통을 가진 신생 독립국이고, 미국에 가치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미

국이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112)

한국국보전을 통해 미국은 한국미술을 처음으로 서구에 소개하는 자유 

진영의 대표로서 미국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한미 간에 문화교류 사업

이 된 한국국보전으로 미국은 공산진영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냉

전체제에서 자유우방 진영의 우호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10) 기시 도시히코, 『문화냉전과 아시아』, 소명출판사, 2012, 71쪽; 김옥란,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

터와 문화냉전 」, 『한국학연구』 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111) Takuya Kida, “Japanese Crafts and Cultural Exchange with the USA in the 1950’s : Soft Power 

and John D. Rockefeller III during the Cold War”,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5, No. 

4, 2012. 

112) Christine Y. Hahn, “Unearthing Origins: The Use of Art, Archaeology, and Exhibitions in 

Creating Korean National Identity, 1945–1962”, Visual Resources, 28: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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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국보전 성과의 한계

한국국보전은 어려운 시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전시의 전반

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적 결과만을 강조한 아쉬움이 있다. 먼저 전시 주체의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국보전은 미국의 필요에 시작되었고 국무부가 주도

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전시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다. 표

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시가 추진되었고, 전시품 선정에 공동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보험료도 한국이 1/2이나 부담했다. 그런데 한국은 

전시기획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이 전시가 한국 문화재를 대여한 미국의 

전시인지 혹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전시인지도 모호하다. 

물론 협정서의 제1조는 ‘전시회는 한국 박물관과 참가 미술관 공동으로 

조직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정위원인 프리스트와 페인에게 한국국보전

은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미국 박물관들의 전시였다. 그래서 오로지 미국적 

시각으로 전시품을 선정했고, 도록은 주한미대사관의 직원과 일본미술을 

전공한 미국인에게 맡겼다. 그렇지만 한국 측 전시품선정위원을 비롯한 국

민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전시로 받아들였다. 하나의 전시를 두고 

미국과 한국이 각각 도록을 발행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113) 

[표 3] 한국국보전의 주체에 대한 한미 양측의 극명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3) 1957년 5월에는 고미술품전시위원회가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1957년 11월에는 문교부

가 『국보도감』이라는 별도 도록을 발행했다. 그리고 미국 측이 발간한 『Masterpieces of Korean 

Art』까지 〈한국국보전〉에 관련하여 총 3종의 도록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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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주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시에 표출된 일본의 영향이다. 전시

를 주도한 미국 측 큐레이터들은 고려자기를 중시하고 한국 회화를 경시하

는 일본미술의 프리즘을 통해 한국을 바라봤다. 그래서 프리스트와 페인이 

선정한 전시품은 대부분 고려자기였고, 조선의 회화는 최소화했다. 이 결

정에 논란과 비판이 일어나자, ‘한국은 전란이 잦아 전시할 수 있는 고미술

품이 거의 없어서 20세기 일제의 발굴로 발견된 고미술품을 선정했다’고 페

인이 직접 선정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114) 회화의 부족에 대해서 중국의 영

향을 받지 않은 한국적이고 또 작가의 개성이 돋보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

혔다.115)

도록의 서문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표출되었다. 내

셔널 갤러리의 존 워커 관장은 ‘과거 한국은 예술 파괴가 굉장히 광범위하

게 이뤄져 20세기에 발굴이 없었다면 한국의 위대한 예술사가 알려지지 않

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전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즉 〈한국국

보전〉은 1910년 이후 일제에 의한 고고학 발굴의 성과라는 논리가 만들어

114) Hahn, op. cit., p.195. 

115) Paine, op. cit., p.28. 

『해외전시 고미술전람회 목록』,

고미술품해외전시위원회, 

1957.5.

『국보도감』, 문교부, 

1957.11.

『Masterpieces of Korean Art』,

National Gallery of Art, 1957.

표 3. 〈한국국보전〉 관련 3종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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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116) 아리미츠에게 도록 원고 감수 의뢰가 거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에서 분리된 한국의 정체성이 한국국보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했지만, 

한국의 대표적 문화재가 일본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미국 큐레이

터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한국국보전에서 발생

했다. 

물론 한국국보전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대외적으로는 한

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맹이 되었다. 또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국가로서의 정

당성을 획득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문화민족으로서 자존감을 얻었

다. 이 무엇보다도 한국국보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립박물관이었다. 문화

재 관리에 대한 의구심으로 국회의 특별조사까지 받은 국립박물관이 한국

국보전을 통해 한국문화 선전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국보전이 

개최되기까지 존재했던 많은 논란은 역사 속에 묻혔다. 게다가 한국국보전 

성과에만 치중하여 일제에서 벗어난 독립국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최초의 국외 전시에 여전히 일본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중

요한 사실도 함께 묻혔다.

5. 맺음말

일제의 지배 논리에 활용된 문화재가 광복 이후 별다른 비판적 인식 없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실질

적 인식은 6.25 전쟁이 기점이었다. 전쟁 직후 문화유산은 완전히 다른 가치

와 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민족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냉전체제에서 

문화외교의 수단이 되면서 그 위상이 급부상하였다. 

한국국보전은 문화재가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

116) National Gallery of Art, Masterpieces of Korean Art, op. cit., p.13. 



668   한국학연구 제74집

으로 전환되는 주요한 사건이다. 전쟁 후 고난의 시기에 한국의 독립과 문화

의 독자성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탄생한 〈한국국보전〉은 성공한 전

시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지만 표면적 성과에만 치중하여 한국국보전이 성

사되기까지 6.25전쟁으로 격발된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 

과정은 도외시되어 왔다. 

본고에서 필자는 그동안 가리어진 문화재 반출 논란 과정과 국무부의 전

시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한국국보전〉 탄생의 실질적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국보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알려진 한국국보전은 사실 미국의 대외공보정책 일환으로서 

국무부가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핑이 한국국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1948년 이후 형성된 한국정부와 그리핑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한국국보전의 최대 성과는 일본과 분리된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렸

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 문화재가 일본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발

견되어 미국 큐레이터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국

보전의 성공적 결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비판을 포함한 실질적 평가

는 없었다. 이는 6.25전쟁기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두고 벌어진 많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쟁 중에 사립박물관인 호놀룰루미술관

으로 피난 문화재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이제까

지 제대로 논의되거나 평가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국보전에 내재된 정체성의 문제는 초기 한국 박물관의 정체성을 재

평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 워너가 크네즈에게 보낸 편지(19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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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스의 그리핑 면담 내용(19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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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워너가 미국 학술단체협의회장에게 보낸 편지(19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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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스의 일기(1951.4.12.)

그림 5. 김재원이 그리핑에게 보낸 편지(19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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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무회의 의결내용(19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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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무부의 전시 참여 제안(19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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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스의 김재원 면담 내용(1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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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애틀미술관장이 홀에게 한국미술 전시 참여 문의(19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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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리핑이 김재원에게 보낸 편지(19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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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김재원이 그리핑에게 보낸 회신(19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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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홀이 그리핑에게 보낸 회신(195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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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홀의 전시 기획안(195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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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리핑이 김재원에게 보낸 편지(195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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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그리핑이 김재원에게 보낸 편지(195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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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aluation of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hibition ‘Masterpieces of Korean Art’ in 1957

117)

Hyunjung KIM*

The Korean National Treasures Exhibition, titled “Masterpieces of Korean 

Art” held in the United States in 1957 was the first event to introduce Korea’s 

cultural identity to the world, and it was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that 

instilled cultural pride among the Korean people. It also elevated the statu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espite its significance, the process leading 

to the exhibition and the nature of the exhibition itself have not been 

thoroughly evaluated. 

The narrative that “Masterpieces of Korean Art” began Robert P. Griffing 

Jr., the director of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is mythologized; it was, 

in reality, an initiative of the U.S. State Department under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which was revising its anti-communist policies.

Griffing, the first Westerner interested in exhibiting Korean cultural artifacts 

in the U.S., had his plans disrupted by the Korean War. The Korean 

government has since entrusted Griffing with a U.S. touring exhibition of 

evacuated cultural. When the U.S. State Department expressed interest, 

Griffing’s plans were ultimately discarded, leading to a new “Masterpieces of 

Korean Art” exhibition driven by the State Department, marking a new phase 

in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U.S. State Department intended the “Masterpieces of Korean Art” 

exhibition to enhance bilateral relations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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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during the Cold War. It aimed to mitigate American dissatisfaction with 

its involvement in Korea and to foster a positive perception of Korea as a 

stronghold against communism in East Asia. This exhibition helped establish 

Korea as a nation with a rich historical heritage and a valuable ally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ight against communism.

The success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Art” exhibition has often been 

highlighted without a critical examination of its context. Contrary to claims 

that it distinctly separated Korea’s cultural identity from Japan, the selection 

of exhibits, catalogue contents, and exhibition staging were influenced by a 

Japanese perspective. This led to an ironic situation where Korea’s cultural 

heritage, first discovered by Japanese archaeologists, was acknowledged by 

American curators. The lack of substantive evaluations at the time stemmed 

from the desire to avoid controversies regarding the overseas introdu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o quell debates over the export of cultural artifacts 

during wartime.

 

Key words : National Museum of Korea, Chewon Kim, Robert P. Griffing Jr., Ardelia R. Hall, 

Honolulu Academy of Arts, U.S. Stat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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